
요약

본 연구는 아시안게임 준비기 동안 사이클대표선수가 경험하는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를 추정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을 대비하여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중인 사이클대표선수 24명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 6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5주 동안 8회에 걸쳐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폐쇄형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에 대해 excel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시안게임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은 심리적 

압박 51.9%, 컨디션 난조 34.5%, 환경 불만 11.0%, 주요타자와 갈등 2.6%로 도출되어 심리적 압박이나 컨디션 난조 등 선수의 개인 내적 방해

요인이 주를 이루었다. 아시안게임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은 심리적 압박이 –.292%로 감소, 컨디션 난조가 .335%로 

증가, 환경 불만이 –.007%, 주요타자와 갈등이 –.036%로 유지에 가까운 감소 추세로 심리적 압박의 고비율 감소, 컨디션 난조의 고비율 증가, 

환경 불만과 주요타자와 갈등의 저비율 유지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안게임 준비기 고강도 집중 합숙훈련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시안게임 준비기 초기에 심리적 압박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준비기 동안 누적되는 신체적 피로 및 부정 정서 등에 대한 대

응을 통해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time series tendency of performance disturbance factors experienced by Korean national cy-

cling team members(KNCT) during the Asian Games(AG) preparation period. In this study, 24 cyclists who trained in Jincheon National 

Training Center for the 2018 Jakarta-Palembang AG participation provided data,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losed questionnaires 

based on previous studies for about 5 weeks from June 24 to August 6, 2018.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re-

gression analysis using excel for the collected data. The main factors that disturbed the performance of KNCT during the AG preparation 

period were 51.9% of psychological pressure, 34.5% of performance trouble, 11.0%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2.6% of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mainly due to psychological pressure or performance trouble. The tendency of performance disturbance factors experi-

enced by KNCT during the AG preparation period: psychological pressure decreased to -.292%, performance trouble increased to .335%, 

environmental problem maintained to –.036%, and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maintained to –.036%.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camp 

training for AG, and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cyclist through response to psychological pres-

sure in the early stages of AG preparation and negative emotions accumulated during the prepa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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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수의 경기력 향상 과정에는 경기력 형성 및 발휘에 항력으로 

작용하는 경기력 방해요인(최은경, 윤영길, 2013)의 파악과 대처가 

포함된다. 특히 선수에게 아시안게임(asian games; AG)과 같은 메

가스포츠이벤트 참가와 메달 획득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이

러한 메가스포츠이벤트 준비 과정에는 광범위한 방해요인이 존재

한다(McCann, 2008). AG을 준비하는 동안 어떤 요인이 국가대표 

사이클선수에게 방해가 될까? 또, 이러한 방해요인의 영향력은 시

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해갈까? 

시합이나 경기에서 선수의 수행으로 가시화되는 경기력은 다양

한 영향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불연속적 변화의 결과이다. 경기

력 변화는 선수의 내적자원이나 선수를 둘러싼 외적 환경뿐 아니

라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스포츠계의 패러다임이 영향을 지속

하며 일어난다(윤영길, 2015; 윤영길, 김영석, 임송이, 2021). 이러

한 경기력 영향요인은 선수 경험 측면에서 훈련과정과 경기 결과

의 지속적 환류(구본재, 윤영길, 2019)를 통해 긍정 또는 부정의 양

방향으로 작용한다. 경기력 향상 과정에서 경기력 형성요인과 방

해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현장과 학계는 이러한 경기력과 경기력 

영향요인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기력 논의는 체력이나 기술 등 가시화된 운동수행 발현에서 

심리와 같은 잠재변인으로 확대되고 있다(Ivarsson et al., 2020). 스

포츠심리학계는 경기력 이해와 향상을 위해 최상수행(이동재, 장덕

선, 1999), 경기력 영향요인(윤영길, 2011; 윤영길, 전재연, 2013), 

경기력 형성(천성민, 김병준, 2019) 및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전재연, 2015), 지능 논의를 통한 경기력 해석(윤영길, 2015) 등 다

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왔다. 스포츠심리학계의 경기력에 관

한 관심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선수가 가진 경기력의 충

분 적절한 발휘도 포함된다. 

충분 적절한 경기력 발휘는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

연적으로 요구된다. 경기력 방해요인은 주로 경기나 대회에서 선

수의 수행을 방해하는 심리적 구인 탐색과 대처로 논의되고 있다. 

경기력 방해요인 연구는 경기 중 혹은 경기 직전에 선수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야기되는 운동수행능력 저하와 관련하여 불안, 스

트레스, 심리적 압박, 주위환경 인식, 집중력, 초킹, 입스 등(강지

훈, 2014; 김한별, 홍영준, 김연자, 2017; 문지영, 전병관, 2008; 박

정근, 문익수, 최만식, 1995; 신용석, 1997; 전재연, 김현주, 김정수, 

박상혁, 2021)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는 잘 준비된 선수가 경기

나 대회에서 경험하는 수행능력 저하에 대한 이해 확장에 기여해 

왔으나, 심리적 연속성 측면에서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력 누적

이나 변화를 조망하기에 한계가 있다. 

경기력은 형성요인과 방해요인의 영향과 다양한 경험의 연속적 

상호작용에서 형성(구본재, 윤영길, 2019)되기 때문에 심리적 연속

성과 상황의 맥락적 이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연속

성을 고려하여 경기 흐름이나 심리적 모멘텀(Hardy & Silva, 1985)

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력은 시

합이나 훈련과 같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김덕현, 윤영길, 

2020), 이러한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력은 훈련과 시합이 반복되

는 스포츠 맥락과 흐름 측면(Vallerand, Colavecchio & Pelleiter, 

1988)에서 환류를 지속한다. 이는 시합 상황 중심의 경기력 방해요

인 논의에서 나아가 심리적 연속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조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기력 방해요인 논의에서 스포츠의 맥락적 특성이 고

려되기도 한다. 최은경과 윤영길(2013)은 개방형설문과 귀납적 내

용분석을 통해 스케이팅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을 심리적 압박, 

컨디션 난조, 환경 불만, 주요타자와 갈등 등으로 탐색하고 요인별 

응답비율의 회귀식 산출을 통해 시즌 동안 경기력 방해요인의 변

화를 추정하였다. 스케이팅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은 심리적 압박

이 스트레스, 압박감, 긴장감, 부담감, 수면장애, 주의산만, 불안감, 

의욕저하 등으로, 컨디션 난조가 몸상태 부진, 부상, 음식섭취, 체

력저하, 몸 관리 어려움 등으로, 환경 불만은 경기장환경, 생활환경, 

장비, 경기상황, 훈련상황 등으로, 주요타자와 갈등은 지도자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경쟁자 및 동료와 갈등 등으로 구조화된다. 

사이클과 스케이팅은 도구 활용, 속력 경쟁, 공기역학적 자세, 

주기적 신체 움직임, 주요 동원 근육 등 다양한 특징을 공유(Stoter 

et al., 2016)하기 때문에 스케이팅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 논의는 

사이클에도 중요한 시사를 남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사이클선수 

중 스케이팅선수 경력 보유자나 한 선수가 사이클과 스케이팅 두 

종목을 병행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스케이팅선수의 경기력 방해요

인은 시즌 동안 심리적 압박, 환경 불만, 주요타자와 갈등은 감소

하고 컨디션 난조는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훈련에서는 컨디션 

난조의 증가와 심리적 압박의 감소, 시합에서는 심리적 압박 증가

와 컨디션 난조의 감소 등 훈련 및 시합 맥락에 따른 경기력 방해

요인 차이가 나타났다(최은경, 윤영길, 2013). 

상황 맥락에 따른 경기력 방해요인 영향력 차이에서 특히 대회

나 경기의 준비 시기는 심리적 영향력 측면에서 경기력에 더 중요

할 수 있다. 훈련 주기화에서 시합 전 선수 컨디셔닝을 위한 테이

퍼링(tapering; Hoffman, 2014)에 1~2주의 시간 필요(윤재량, 2020)

를 고려하면, 시합 전 8주~2주의 기간은 종목별 특화 전문 체력, 

기술, 전술 등 훈련이 고강도로 진행되어 경기력에 직접영향

(Issurin, 2010)을 미치는 시합 준비기이다. 시합 준비기에는 훈련의 

양과 강도가 높은데, 고강도 다량의 훈련은 선수의 신체적 피로 

누적(최건우, 1999)이나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 부정정서(김성운, 

김우철, 최석립, 2010)뿐 아니라 사이클선수의 인지기능 저하

(Grego et al., 2004)로 연결된다. 

메가스포츠이벤트는 선수들에게 독특한 심리적 경험(윤영길, 전

재연, 2010)을 주는 중요한 대회(McCann, 2008)로, 대회의 규모나 

사회적 관심도 측면에서 선수에게 심리적 위축, 압박감, 부담감 등

을 유발한다(김영숙, 박상혁, 2014). 대회 준비기의 신체적, 심리적 

영향과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대회에서 선수 수행에 영향을 미치

고, 대회 중요도에 따라 영향력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메

가스포츠이벤트 준비기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선수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조망은 대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배경지식이 될 



아시안게임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  

개연성이 있다. 

한편, 사이클은 근대올림픽과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올림픽이

나 AG 등 메가스포츠이벤트에서 많은 메달이 부여되는 주요 종목 

중 하나이다. 이에 학계나 현장은 선수의 능력 향상이나 자전거의 

기계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Cheung & Zabala, 

2017). 한국 사이클계 역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최근 

한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세부종목 세계랭킹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문현웅, 2020). 특히 아시아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유했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한국 사이클계(구본재, 윤영

길, 2022)에 AG과 같은 아시아 메가스포츠이벤트는 메달획득을 통

한 선수 성공경험 측면(윤영길, 전재연, 2010)과 올림픽 수준으로 

도약을 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G 준비기에 사이클 선수가 경험하는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를 추정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AG 참가 시점으로부터 약 8주 전부터 3주 전까지 약 5주에 

걸친 자료 수집을 통해 사이클 선수가 AG 준비기에 경험하는 경

기력 방해요인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하고, 이러한 경기력 방해요

인의 AG 준비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시계열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제공자

본 연구에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AG 출전 대비 훈련에 참가한 

국가대표 트랙 및 도로 사이클선수 중 자발적 자료제공 의사를 밝

힌 단거리(≦1km 종목) 및 중장거리(>1km 종목) 선수(Craig & 

Norton, 2001) 24명이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자료를 제공한 사이클 대표선수는 단거리 남성 7명, 여

성 3명, 중장거리 남성 6명, 여성 8명 등 총 24명이었고, 평균 나

이는 단거리 남성 23.1세, 단거리 여성 26.3세, 중장거리 남성 23.7

세, 중장거리 여성 25.4세 등으로 전체 평균 24.5세였다. 자료제공

자의 구체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종목 성별 나이(yr)

단거리
(1km 이하 종목)

남(n=7) 23.1 ±2.91

여(n=3) 26.3 ±2.42

중장거리
(1km 초과 종목)

남(n=6) 23.7 ±2.42

여(n=8) 25.4 ±4.13

계 24 24.5 ±3.27

표 1. 자료제공자

2. 조사도구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의 변화를 탐색하

기 위해 온라인 폐쇄형설문지를 제작해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요즘 2018아시안게임을 위한 준비나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로 하였고, 선택 문항은 선행연구(최은경, 윤

영길, 2013)를 참고하여 스트레스, 압박감, 긴장감, 부담감, 수면장

애, 주의산만, 불안감, 의욕저하, 몸 상태 안 좋음, 부상, 영양섭취 

문제, 체력 저하, 몸 관리 어려움, 경기장 환경, 생활 환경, 장비 

문제, 경기 환경, 훈련 환경, 지도자와 갈등, 가족과 갈등, 동료 및 

경쟁자와 갈등, 기타 등 총 22가지로 설정하였다. 설문의 선택 문

항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체크박스 형태로 구성하였고, 문항 

순서에 의한 선택 편향을 고려하여 매번 무작위 순서로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자료제공자에게 제시하였다(https://forms.gle/khG9JZh 

P5VeuMt5o6).

그림 1. 온라인 폐쇄형설문지 예시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제작,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단계로 진행하여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설문지 제작 단계에서는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폐쇄형설문지

를 제작하였다. 본 설문지 제작에 앞서 선행연구(최은경, 윤영길, 

2013)를 토대로“요즘 2018아시안게임 준비에 방해되는 것을 구체

적으로 써주세요(여러 개 가능).”를 문항으로 한 개방형 예비설문

을 3회 진행하였다. 개방형 문항의 예비설문 응답 내용이 선행연

구의 결과(최은경, 윤영길, 20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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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불성실 응답이 다수 도출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스포츠심리

학 박사 2인, 박사과정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반복측

정이 필요한 경험표집법(Csikszentmihalyi & Larson, 1987)의 특성

과 생태적 타당도 및 실용도(윤영길, 2017)를 고려하여 설문 문항

을 폐쇄형으로 수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온라인 폐쇄형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온라인 폐쇄형설문지

를 활용하여 2018년 6월 27일부터 2018년 8월 4일까지 5주 동안 

총 8회에 걸쳐 자료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경험표집법(Csikszentmihalyi & Larson, 1987)을 고려하여 훈련이 

마무리되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저녁식사 이후에 진행하였다

(구본재, 윤영길, 2019).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24명 전원에게 매번 

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자료제공자

의 판단에 따라 설문회기별 17~24명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22가지의 선택이 가능한 폐쇄형설문지를 

활용해 8회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심리적 압박, 컨디션 난조, 환경 

불만, 주요타자와 갈등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최은경, 윤영길, 

2013)하고, 설문 회차별 응답빈도와 응답비율을 정리한 뒤, 설문 

회차를 독립변수로, 설문 회차별 응답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유의차 .05 수준의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 

변화양상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정리와 회귀분석, 그래프 시각화에 

excel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은 .05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진행

하였고,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 기울기와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경향성을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경기력 방해요인은 선행연구(최은경, 윤영

길, 2013)에 기반해 심리적 압박, 컨디션 난조, 환경 불만, 주요타

자와 갈등 등 <표 2>와 같이 4개 요인으로 구체화된다. 심리적 압

박은 스트레스, 압박감, 긴장감, 부담감, 수면장애, 주의산만, 불안

감, 의욕저하 등 선수의 내적 압박감 경험으로 심리적 항상성 유

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요인이다. 컨디션 난조는 몸 상태 안 좋

음, 부상, 영양섭취 문제, 체력 저하, 몸 관리 어려움 등 훈련 및 

대회에서 선수의 최상의 신체적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방해요인이다. 환경 불만은 경기장 환경, 생활 환경, 장비 문제, 경

기 환경, 훈련 환경 등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선수가 경험하

는 외적 방해요인이다. 주요타자와 갈등은 지도자와 갈등, 가족과 

갈등, 동료 및 경쟁자와 갈등 등 선수가 상호작용하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방해요인이다.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은 심리적 압박 건 컨디

션 난조 건 환경 불만 건 주요타자와 갈등 건 등으로 총 

건의 원자료가 도출되었다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 

중 약 의 비율이 나타난 심리적 압박 세부요인의 설문회기별 

평균 응답비율은 스트레스 수면장애 압박감 

의욕저하 부담감 주의산만 긴장감 불안감 

등으로 나타났다 약 의 비율이 나타난 컨디션 난조는 

몸 상태 안 좋음 체력저하 몸 관리 어려움 부

상 영양섭취 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약 의 비율

이 나타난 환경 불만은 경기장 환경 장비 문제 생활 

환경 훈련 환경 경기 환경 등으로 약 의 비

율이 나타난 주요타자와 갈등은 동료 및 경쟁자와 갈등 지

일반요인
(빈도, 비율) 세부요인

설문회기별 응답비율(%)

평균 6/24 6/27 7/4 7/8 7/12 7/20 7/26 8/4

심리적 압박
(236, 51.9%)

스트레스 12.0 8.5 16.7 12.2 14.3 10.0 11.3 11.9 11.3
수면장애 11.6 11.9 11.1 10.8 14.3 15.7 11.3 8.5 9.4
압박감 7.6 3.4 13.9 9.5 9.5 7.1 4.8 6.8 5.7

의욕저하 5.2 5.1 2.8 6.8 9.5 4.3 6.5 5.1 1.9
부담감 4.9 6.8 2.8 8.1 4.8 2.9 4.8 1.7 7.5

주의산만 4.1 3.4 5.6 2.7 7.1 4.3 4.8 5.1 0.0
긴장감 3.8 5.1 5.6 4.1 4.8 4.3 1.6 3.4 1.9
불안감 3.2 1.7 0.0 2.7 4.8 4.3 4.8 1.7 5.7

컨디션 난조
(157, 34.5%)

몸 상태 안 좋음 12.0 10.2 11.1 10.8 9.5 10.0 16.1 15.3 13.2
체력저하 9.8 8.5 8.3 13.5 9.5 7.1 6.5 11.9 13.2

몸 관리 어려움 5.7 3.4 5.6 2.7 2.4 10.0 3.2 5.1 13.2
부상 3.4 10.2 0.0 2.7 0.0 0.0 3.2 5.1 5.7

영양섭취 문제 3.3 1.7 5.6 4.1 2.4 5.7 3.2 0.0 3.8

환경 불만
(50, 11.0%)

경기장 환경 4.6 5.1 2.8 1.4 2.4 1.4 11.3 8.5 3.8
장비 문제 2.8 6.8 0.0 4.1 4.8 1.4 1.6 3.4 0.0
생활 환경 1.7 1.7 2.8 0.0 0.0 4.3 1.6 1.7 1.9
훈련 환경 1.1 1.7 2.8 1.4 0.0 1.4 0.0 1.7 0.0
경기 환경 0.6 0.0 0.0 1.4 0.0 1.4 0.0 1.7 0.0

주요타자와 갈등
(12, 2.6%)

동료 및 경쟁자와 갈등 1.4 3.4 2.8 0.0 0.0 1.4 1.6 1.7 0.0
지도자와 갈등 0.8 1.7 0.0 0.0 0.0 1.4 1.6 0.0 1.9
가족과 갈등 0.3 0.0 0.0 1.4 0.0 1.4 0.0 0.0 0.0

자료제공자 수(n) 20.4 24 19 24 17 21 21 18 19
응답 수(n) 56.9 59 36 74 42 70 62 59 53

1인당 응답 수(n) 2.5 1.9 3.1 2.5 3.3 3.0 3.3 2.8

표 2.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아시안게임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  

도자와 갈등 가족과 갈등 등으로 설문회기별 세부용인

의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으로 심리적 압

박, 컨디션 난조, 환경 불만, 주요타자와 갈등 등의 내용은 경기력 

방해요인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육상(김덕현, 윤영길, 2020), 

배드민턴(김한별 등, 2017) 등 다양한 종목(신용석, 1997)이나 국가

대표선수(박정근, 1999; 박정근 등, 1995) 대상 경기력 방해요인 선

행연구와 세부영역 수준에서 유사할 뿐 아니라, 프로 골프(고경훈, 

허정훈, 2016; 문지영, 전병관, 2008)나 볼링(임세준, 전병관, 2009) 

선수 대상 연구가 경기력 방해요인을 심리와 신체의 두 영역으로 

분류하는 점은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압박과 컨디션 난조가 주요 경

기력 방해요인으로 나타난 점과 유사하다. 

여러 종목의 경기력 방해요인 공유는 경기력 방해요인이 경기

력이나 경기력 영향요인 논의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

기력은 선수 개인의 영재성(윤영길, 2011)과 외적 환경(윤영길, 전

재연, 2013)의 적절한 상호작용 통해 발현되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상호작용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경기력 도움요인이나 방해요인으

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경기력이나 경기력 영향요인 및 

경기력 방해요인 연구의 논의는 큰 틀에서 선수 내부 요인, 외부 

환경 요인, 대인관계 요인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기력 논의

에서는 영향요인의 종목별 영향력 차이(윤영길, 김원배, 임태희, 

2006)에 주목하는 반면 경기력 방해요인은 방해요인에 대한 선수의 

대처를 중심으로 논의(김한별 등, 2017; 문지영, 전병관, 2008; 박정

근, 1999; 신용석, 1997; 임세준, 전병관, 2009)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력 방해요인에서 외부 환경에 비해 선수의 내적 경험

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경기력 방해요인은 부적 스트레스(Selye, 

1956)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최은경, 윤영길, 2013), 스트레스

원(stressor)으로부터 심리적 환기의 감소가 스트레스로 이어져 경

기력 방해의 내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요인에 대

한 선수의 인식과 사고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과 같은 내적 요인으

로 2차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AG 준비기의 고강도 집중훈련은 선

수에게 더 강한 심리적 압박이나 컨디션 난조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선수의 심리적 외상(김현주, 윤영길, 2014)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선수의 자기핸디캡

(임송이, 윤영길, 2019)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수행에 방해되는 행동

을 유발할 개연성도 있다. 이에 선수는 취미 활동(박정근, 1999)과 

같은 심리적 환기나 인지재구성(고경훈, 허정훈, 2016) 등 심리적 

전략을 경기력 방해요인 대처에 활용할 수 있다. 

2.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인 심리적 압박, 

컨디션 난조, 환경 불만, 주요타자와 갈등의 세부영역별 영향 추이 

확인을 위해 방해요인의 비율을 날짜 경과에 따라 회귀분석한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날짜별 경기력 방해요인의 

회귀식 기울기는 심리적 압박이 –.292%로 감소 추세, 컨디션 난조

가 .335%로 증가 추세, 환경 불만이 –.007%로 유지에 가까운 감소 

추세, 주요타자와 갈등이 –.036%로 유지에 가까운 감소 추세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기력 방해요인 추이는 컨디션 난조만 통계적 유

의차(p<.05)가 있었고, 심리적 압박, 환경 불만, 주요타자와 갈등은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그림 2.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

AG 준비기 동안 사이클대표선수의 심리적 압박 영향력은 시간

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응답비율이 전체적으로 높

을 뿐 아니라 준비기 이후 다가올 AG의 경기 전후로 급증할 개연

성(최은경, 윤영길, 2013)이 있다. 본 연구가 2018자카르타-팔렘방 

AG 약 8주 전~3주 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수집 초반부

에 심리적 압박의 응답 빈도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중요

한 시합을 8주 이상 앞둔 시점부터 사이클대표선수의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압박감 등 관련 응답이 많은 심리적 압박요인에 대한 

대처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압박은 AG 준비기 동안 감

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기부터 후기까지 비교적 고비율인 점을 

고려하면, 준비기 동안뿐 아니라 준비기 이후와 대회기간에도 지

속적인 심리적 대응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AG 준비기 동안 사이클대표선수의 컨디션 난조 영향력은 시간

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컨디션 난조 영향력

의 점증 경향은 선수의 신체적 피로도 누적의 결과로 해석된다. 

AG 준비기의 높은 훈련 강도와 양은 선수의 신체적 피로를 높이

는데(최건우, 1999; Issurin, 2010), 실제로 컨디션 난조의 세부 응답 

중 몸 상태 안 좋음과 체력 저하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고강도 

훈련은 중추신경계 수준에서 피로를 유발(최건우, 1999)하고 이러

한 피로는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의 원인이 되며, 이는 다시 신체 

회복 방해(김동환, 2015)나 부상(Williams & Andersen, 1998)으로 

연결되어 컨디션 난조의 가속화로 이어진다. AG 준비기 훈련의 특

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고강도 훈련은 경기력 향상에 필요조건

이기 때문에 사이클대표선수의 체력적 회복 전략과 더불어 상황에 

대한 건설적인 재평가와 같은 인지 전략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Maslach, Leiter & Fink, 2016) 대처를 고려할 수 있다. 

환경 불만 요인의 저비율 유지 경향은 AG 준비를 위해 진천국

가대표선수촌에서 진행된 사이클 국가대표 합숙훈련의 효과로 사

료된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국제 경기 규격인 250m 실내 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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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롬이 국내 유일하게 존재하고, 비교적 좋은 훈련 및 생활 환경

을 제공하기 때문에 훈련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적게 나타났을 개

연성이 있다. 또, 설문 6~7회차에 경기장 환경(날씨, 온도)의 응답 

증가로 인해 환경 불만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해당 시기 하루

평균 기온 30.1~31.6도, 최고기온은 34.7~37.8도(기상청, 2022)로 훈

련지의 기온이 급증했다. 고온에서 운동이 피로도나 부상의 위험

요소(황봉연 등, 2018)일뿐 아니라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경기력 방

해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이클대표선수의 고온 상황 

훈련에서 생리와 심리를 함께 고려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AG 준비기 동안 사이클대표선수의 주요타자와 갈등 영향력은 

낮은 비율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타자와 갈등은 두려움, 

질투, 분노, 불안, 좌절 등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Barki & 

Hartwick, 2004), 선수의 주요 스트레스원(김병준, 1999)이자 경기력 

방해요인(오응수, 신흥범, 2009)이다. 주요타자와 갈등은 개인과 다

른 개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Barki & Hartwick, 2004)하기 

때문에 AG 준비기의 합숙훈련 동안 사이클대표선수의 대인 상호

작용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대인관계 갈등의 감소로 이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합숙훈련 동안 팀 내부 대인 상호작용

이 활발할 수 있음에도 갈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준비하며 사이클대표선수단의 공동 목표에 기반한 

긍정적 상호작용(Poczwardowski, Barrot & Jowett, 2006)이 작용했

을 개연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

인 심리적 압박의 고비율 감소, 컨디션 난조의 고비율 증가, 환경 

불만의 저비율 유지, 주요타자와 갈등의 저비율 유지인 경향을 감

안하면, AG를 약 8~3주 앞둔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와 관계자는 

선수의 체력 저하 관리를 위한 체력적 회복 전략, 계절의 특성에 

따른 더위 대응 전략,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

비한 심리적 환기나 인지재구성과 같은 심리적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적 부적응과 체력 저하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압박과 

컨디션 난조 등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력을 높일 

개연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심리적 전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를 추

정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AG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은 심리적 

항상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 최상의 신체적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컨디션 난조, 다양한 환경에 대한 선수

의 부적응적 경험인 환경 불만, 선수가 상호작용하는 타인과의 갈

등으로 야기되는 주요타자와 갈등 등 4개요인으로 선행연구(최은

경, 윤영길, 2013)에 기반하여 구체화된다. 이러한 사이클대표선수

의 경기력 방해요인은 AG 준비기 동안 심리적 압박이 51.9%, 컨디

션 난조가 34.5%, 환경 불만이 11.0%, 주요타자와 갈등이 2.6% 등 

심리적 압박과 컨디션 난조가 주요 경기력 방해요인으로 나타나, 

사이클대표선수의 개인 내적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경기력 방해요인은 여러 종목에서 유사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경기력 방해요인이 결국 경기력 및 경

기력 영향요인 논의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방해요인은 AG 준비기 동안 영

향의 크기를 달리하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심리적 압박은 -.292%

로 영향의 점차 감소, 컨디션 난조는 .335%로 영향의 점차 증가, 

환경 불만은 -.007%, 주요타자와 갈등은 -.036%로 영향의 유지 경

향이 나타났다. 경기력 방해요인 영향 변화의 기저에는 AG 준비기

의 합숙훈련 특성이 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합숙 훈련이 진

행되어 환경 불만이나 주요타자와 갈등 요인이 저비율 유지되는 

반면 AG을 앞둔 시점에서 고강도 집중훈련으로 누적된 신체적 피

로에 스트레스, 수면장애, 압박감 등의 심리적 경험이 상호작용하

여 심리적 압박과 컨디션 난조가 모두 고비율이지만 각각 영향의 

감소와 증가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같은 AG 준비기 경기력 방해

요인의 영향 추이를 고려하면, AG 준비기 초기에 심리적 압박과 

함께 준비기 동안 누적되는 신체적 피로 및 부정 정서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한 사이클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경기력 방해요인에 선수의 사건에 대한 경험적 측면을 더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제공자는 제시된 폐쇄형설문지

에서 경기력 방해요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설문회기별로 경기

력 방해요인의 비율이나 빈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를 AG 준비기 고강도 집중 훈련과 합숙훈련의 영향만으로 단언하

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경기력 방해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다수 도

출되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AG 준비기 도중에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 그 자체나 사건에 대한 선수의 인지적 평가 

등에 따라 경기력 방해요인의 내용 및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기력 방해요인으로 인식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선수의 인

지 및 정서적 경험 탐색을 통해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기력 방해요인 영향 추이 탐색의 시기적 확장 및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는 약 5주 동안의 경기력 방해요인을 중심으로 진

행하였다. 고강도 집중훈련이 진행되는 대회 준비기뿐 아니라 주

기화 훈련 관점에서 테이퍼링기, 대회 참가기, 회복기나 중장기적

으로 시즌 전체 혹은 다수의 연속 시즌 등 다양한 기간으로 연구

를 확장하고, 확장된 연구의 반복 검증을 통해 사이클 경기력 방

해요인에 대한 이해 확장과 사이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로 학계와 현장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기력 방해요인 대처로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예비설문 과정에서 불성실 응답의 다수 도출과 설문의 반

복 참여에 대한 자료제공자의 불만 표출 등으로 인해 폐쇄형설문

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선수의 대처를 확



아시안게임 준비기 사이클대표선수 경기력 방해요인의 영향 추이  

인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

구 방법을 통한 대처방안 탐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력 방해요인 관련 일부 선행연구는 스트레스와 대처 연구의 

패러다임에 따라 방해요인에 대한 선수의 대처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선수가 기존에 활용하는 대처의 탐색뿐 아니라 대처별 효

과의 검증 및 비교, 스포츠심리학 현장적용 관점에서 새로운 대처

방안의 개발 등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대처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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